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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참조기‧해삼을, 어촌여행지로 중리‧장사마을을, 
해양생물로 향고래를, 등대로 마산항서파제제서단등대를, 해양유물로 
어해도병풍을, 무인도서로 쫑기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참조기, 해삼

참조기 해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깊어가는 가을, 11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조기와 
해삼을 선정하였다.

  참조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생선으로,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과 

제사상 등에 빠지지 않는 생선으로 유명하다. 참조기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으로 그 맛이 더욱 뛰어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참조기는 

라이신이 풍부하여 소화에 좋은데, ｢본초정화*｣에는 ‘숙식(宿食)**을 소화시킨다’, 

｢동의보감｣에는 ‘배가 불러 오른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저자와 저술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조선시대 본초(약재나 약학)에 관한 전문의서
  ** 하루가 지나도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물 

  해삼은 ‘바다의 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수산물 중 하나이다. 

10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인 해삼은 신선할수록 돌기가 많이 솟아 있으며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쫄깃하다. 해삼은 가위나 칼로 양쪽 끝의 입과 항문을 

자른 뒤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 취향에 따라 양념과 함께 
먹으면 된다. 

  이달의 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

com/korfish01?proxyRefe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달의 어촌 여행지 – 충남 서산시 중리마을, 강원 속초시 장사마을

중리마을 갯벌체험 장사마을 어촌계 운영 카페

  해양수산부는 11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2023년 일등어촌’으로 선정된 

충청남도 서산시 중리마을과 ‘숙박부문 일등어촌’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마을을 선정하였다.

  충청남도 서산시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2023년 어촌등급평가에서 전 부문

(체험, 숙박, 음식) 1등급을 받은 어촌이다. 세계 5대 청정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에 위치해 있어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바지락, 고둥 등을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중리마을의 특산물인 감태를 넣어 만드는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 실내체험도 가능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계 공동숙박인 수산학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있는 장사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숙박시설의 안전, 

위생 상태, 운영 관리가 우수하여 2023년 숙박부문 일등어촌으로 선정되었다. 

어촌계에 있는 펜션은 4인실부터 8인실까지 다양한 크기의 방이 있으며, 

바다캔버스, 바다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다. 마을 바로 

앞에는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장사항 활어회 직판장과 바다가 보이는 카페

‘카페장사(어촌계 운영)’도 있어 푸짐한 식사와 달콤한 후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11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향고래

향고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소설 ‘모비딕’의 주인공 

향고래(Physeter macrocephalus)를 선정하였다.

  고래는 크게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구분되는데, 향고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이빨고래 중 가장 큰 종으로 수컷의 경우 몸길이가 최대 18m, 

몸무게는 57톤에 달한다.

  향고래는 적도부터 극지에 이르기까지 전 대양에 분포하며, 주로 먼 

바다에 살면서 깊은 수심까지 잠수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지만, 가끔 

연안에도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드물게 관찰된다.

  향고래에는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많고 값비싼 향수의 

원료로 유명한 ‘용연향’이란 물질이 있어, 이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향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고래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항서파제제서단등대

마산항서파제제서단등대 마산 아귀찜

  해양수산부는 11월 이달의 등대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항서파제제*서단등대’를 선정하였다.

   * 파제제: 항만의 안쪽에 작은 파도의 발생과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방파제

  1992년 11월에 첫 불을 밝힌 ‘마산항서파제제서단등대’는 2019년 2월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 선박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등대가 있는 평온한 

항구로 귀항한다는 이미지를 살려 등대를 집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등대에 

설치된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 전경과 마산만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등대 인근의 해양누리공원에서는 푸른 마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한 

국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23회 마산국화축제’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리고 있다. 

  마산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국제무역항으로 124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진해, 거제도 일대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모이는 곳

이기도 하다. 특히, 마산은 아귀찜의 원조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면 매콤하면서도 쫄깃하고 담백한 아귀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

(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창원특례시 관광누리집(culture.changwon.go.kr)에 소개되어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어해도(魚蟹圖) 병풍

   

작자미상 | 조선후기 | 비단에 채색 | 252×204㎝ | 해양수산부 소장  

  해양수산부는 11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어해도 6폭 병풍>을 선정하였다.

  어해도는 물고기와 게를 그린 그림으로, 넓은 의미에서 수중에 사는 생물을 

소재로 한 그림을 말한다. 어해도의 소재는 붕어, 잉어, 방어, 가자미, 오징어, 

새우, 게, 조개, 전복 등 사람들에게 익숙한 바다와 민물의 수중 생물들이다. 
 

  해양수산부 소장의 <어해도 6폭 병풍>은 조선 왕실에서 궁중장식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암벽과 꽃, 나무, 수풀이 만든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 

꽃게, 소라, 전복 등이 노니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조선시대 문인사대부들은 물고기를 속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하여 어해도를 수중낙원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서민들은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 특징 때문에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어해도

에서는 물고기가 한 쌍씩 짝을 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것은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이 밖에도 각각의 수중생물이 갖는 

부귀영화, 입신양명, 자손번성, 장수 등의 길상의 의미를 담은 어해도가 많이 

그려졌다. 어해도를 비롯한 해양예술품들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

해양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6064)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바다 갈라짐으로 만나는 섬,‘쫑기도’

쫑기도 전경 복족류 화석층

  해양수산부는 11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에 

위치한 ‘쫑기도’를 선정하였다.

  쫑기도는 고도 20m, 길이 약 130m, 면적 3,471㎡인 작은 무인도서로, 육지로

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쫑기도는 섬 모양이 종기*를 엎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종기도’ 또는 ‘쫑기섬’이라고도 불린다. 

   * 작은 그릇이라는 의미의 ‘종지’의 경상남도 방언

  쫑기도는 하루 두 차례의 바다 갈라짐 현상으로 갯벌 노둣길(바다에 돌을 

깔아 만든 길)이 드러난다. 발이 깊게 빠지지는 않아 썰물 때면 섬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섬 전체는 퇴적암의 일종인 셰일, 이암, 사암으로 이뤄져 

있는데, 특히 회색 셰일층에는 이 지역이 중생대 백악기 시기 민물 호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라나 고둥, 다슬기와 같은 복족류 화석층이 6〜7㎝ 정도로 

두껍게 나타난다.

  쫑기도가 있는 양포리 포구를 포함한 하동군 진교면, 금남면은 전어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쫑기도 인근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년마다 전어 

축제가 열리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쫑기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하동군 문화관광(https://www.ha

dong.go.kr/tour.web)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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